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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Bae Systems가 Southern Tier에 남아 약 1,400개의 직장 유지 발표 

 
주에서 자연재해로 큰 타격을 입은 회사에 장려 패키지 제공 

 
Andrew M. 주지사는 오늘 세계적인 방위, 안보, 및 우주항공 회사인 BAE Systems가 
Southern Tier에서의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의 지원과 조력으로, 
회사는 현재 Johnson City에 위치한 시설을 지역의 다른 장소로 옮기며, Southern Tier에 
1,350명의 직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거의 1,400개의 지역적 직장을 지키는 것은 Southern Tier 주민에게 큰 
위로입니다. 만약 BAE가 주 외부로 이전을 해야했다면, 지역 전체에 큰 손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의 직장은 뉴욕인들의 손으로 지켜낼 것을 우리의 기업들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BAE와 같은 회사들을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AE Systems Controls, Inc.의 Dan Gobel 회장은, "우리는 Cuomo 주지사, Duffy 부지사, 
그리고 모든 경제 개발팀께 홍수로 피해본 저희를 부지런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Southern Tier에서의 사업 
복구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AE Systems의 Main Street 설비는 9월의 허리케인 Irene의 여파로 인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BAE 공무자들은 시설이 1600만 
갤런의 물로 침수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최종 손해 견적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시설 내에 
몇 몇 주문제작된 기계들이 망가진 것을 포함하여 대략 수천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10월에 Johnson City 시설로 복귀하지 않고 대신 35마일 반경 
내에 새로운 시설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BAE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이므로, 이 위치에서 회사를 잃는 것은 지역 경제, 가족들, 지역사회 및 학군에 엄청난 
타격을 의미합니다.  
 
BAE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는 최근에 Southern Tier에 발생한 역사적인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회사들에게, 뉴욕주 내에 직장을 유지하는 것을 위한 
재해관련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승인 보류와 함께 직장, 및  투자관련 
5년간 세금공제를 위한 4,000만 달러의 장려 패키지를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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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Duffy 부지사는, "엄청난 홍수가 지나간 후, 제가 BAE를 답사했을 때, 저는 
직원들에 대한 BAE의 의리를 목격했고, 뉴욕이 Southern Tier에 직장들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그 의리를 되돌려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성공적인 
노력은 직장 유지와 홍수로 피해본 기업들의 완전한 복구 지원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Tom Libous 상원의원은, "이 가을의 홍수는 Southern Tier의 몇 몇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함께 BAE Systems가 Southern Tier에 남아있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게 된 것과, 무엇보다도 거의 1,400명 가족들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Donna A. Lupardo 하원의원은, "BAE Systems을 Southern Tier에 유지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성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회사와 더불어 
1,400여명의 직원을 유지하는데 힘을 모은 Cuomo 주지사 외 모든 협력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Kenneth Adams 회장, CEO & 
위원은, "Cuomo 주지사와 Duffy 부지사의 지도력으로, 이 중요한 제조업체이자 큰 
고용회사가 Southern Tier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ESD는, 뉴욕주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것을 보장하는 사업 유지 패키지를 위해 이 회사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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